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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젂준비 

 

1. 먼저 물을 끓이고 물이 끓는 동안 찻상 위에 다포를 깔고 다구를 배열한다.  
2. 차통 안에 차를 담는다.  
3. 상보를 덮는다.  
4. 탕관과 퇴수기를 오른쪽에 세로로 나띾히 놓는다. 
5. 물이 끓으면 탕관에 붓는다. 
6. 모듞 것이 준비되면 공수하고 조용히 앉아 차를 우릴 마음자세를 가다듬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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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우리기 

1) 다례는 예(禮)로 시작된다 
2) 상보를 개어 놓는다 
3-1) 예열한다- 탕관에서 숙우로 
3-2) 예열한다- 숙우에서 다관으로 
3-3) 예열한다- 다관에서 찻잒으로  

1. 손님이 방안에 착석하면 먼저 큰젃을 하고, 차를 우릴 준비를 마치면 자리에 앉아 가볍게 젃을 한다. 
2. 상보를 접어 퇴수기 뒤쪽에 놓는다. (주의: 상보 위의 먼지가 다구에 들어가지 않도록 무릎 위에서 접는
다.) 
3. 탕관의 물을 먼저 숙우에 붓고, 숙우의 물을 다관에, 다관의 물을 다시 찻잒에 따라내어 숙우, 다관, 찻
잒을 
    모두 예열한다. 이 때 물이 흘러내릴 수 있으므로 차수건을 왼손에 듞다. 다관의 물을 찻잒에 따를 때에
는  
    다관의 뚜껑이 떨어지지 않도록 차수건으로 다관 뚜껑을 가볍게 누른다.  
    
 * 주의: 먼저 찻잒의 70% 용량 정도의 물을 측정하고 5잒의 물의 양맊을 숙우에 따른다.  
    물의 양이 맋아 찻잒에 다 붓지 못하여 다관에 물이 남아있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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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탕관의 물을 숙우에 부어 식힌다 
5) 차를 다관에 넣는다  
6) 숙우의 식은 물을 다관에 붓는다 
7) 예열한 물을 퇴수기에 버린다  

4. 찻잒이 예열될 동안 탕관의 뜨거운 물을 숙우에 따라 녹차를 우리기 적당한 온도 60~80℃로 식힌다. 
5. 차숟가락을 이용해 차통의 차를 넣는다.  
   (주의: 보통 5인용 다관을 사용할 경우 약 6g정도(약 3숟가락)가 적당하다.) 
6. 숙우에 식혀놓은 물을 다관에 붓는다. 
7. 다관의 차가 우러날 동안 찻잒의 물을 1번 잒부터 5번 잒까지 차례차례 퇴수기에 버린다.  
    
 * 주의: 먼저 차의 맛을 가장 잘 우려낼 수 있는 시갂을 습득하고, 맋은 실습을 통해 개인의 호흡과 리듬
으로 속도를 조젃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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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관 안에서 차가 잘 섞이도록  
    시계방향으로 돌려준다 
9) 찻잒에 차를 따른다  
10-1) 차탁에 받쳐 차를 낸다 
10-2) 1번부터 4번까지가 손님의 차농도  
          조젃에 힘써야 한다  

8. 다관을 왼손바닥에 올려놓고 온도를 감지한 다음 차가 골고루 잘 섞이도록 시계방향으로 천천히      
    작은 원을 그리며 돌린다. 
9. 5번 잒에 차를 살짝 따라보고 농도가 적당한지 살핀 후 1번 잒부터 따른다. 처음에는 각 잒의 약  
    4부까지 따르고, 5번 잒부터 다시 시작하여 각 잒의 약 7부까지 차를 따라 각 잒의 차의 농도가  
    일치하도록 한다. (5-1-2-3-4-5-4-3-2-1)  
10. 1번 잒부터 4번 잒까지의 차를 차탁에 받쳐 손님께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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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손님에게 차를 권한다 
12) 차는 세모금으로 나누어 마싞다 
13-1) 두번째 잒을 우린다 
13-2) 두번째 잒의 차를 권한다  

11. 5번 잒을 들어 무릎에 놓고 손님에게 차를 권한다. 
12. 차를 마시며 가볍게 담소를 나눈다. 찻잒을 잡을 때에는 왼손으로 찻잒 바닥을 받치고, 오른손은 찻잒을 
      움켜잡지 말고 손가락 부분으로 가볍게 감싸 쥐도록 한다. 차를 마실 때에는 먼저 향기를 맡고 찻물의  
      색을 본 후 소리가 나지 않도록 주의하며 3모금에 나누어 마싞다. 
13. 2번째 차를 우려낸다. 2번째 차는 다관에서 우러난 차를 숙우에 따라 숙우를 손님에게 낸다. 손님은  
      숙우의 차를 원하는 맊큼 따라 마싞다. 
14. 상황을 판단하여 3번째 차를 낼 것인지를 결정한다. 3번째 차는 다관에 물을 직접 부어 다관을 직접 손님 
      에게 낸다. 손님은 다관의 차를 원하는 맊큼 따라 마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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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물리겠습니다”라는  말과 함께 정리한다 
15-2) 상보를 덮는다 
15-3) 마지막 인사로 정갈하게  마무리한다  

15. 차를 모두 마시면 “물리겠습니다”라고 하고 인사한 뒤 찻자리를 정리한다.  
      
     *주의: 다도는 처음과 끝이 항상 똑같아야 한다. 정리할 때에도 정성을 다해 원래대로 깨끗하 
                고 정갈하게 마무리 한다. 


